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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연되는 우리금융 민영화…예보 "올해내 매각 고집 않겠다" 이데일리

금융당국은 매각을 통한 신속한 민영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완전 민영화’ 작업이 주가에 발목이 잡혀.... 매각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주가가 1만원은 넘어서야 매각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

김기환 KB금융 CFO "중간배당 도입,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어" 뉴스1

김기환 KB금융지주 CFO가 중간 배당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혀... 배당성향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공격적인 배당확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도... 

코로나에 ‘디지털화폐’ 속도전… 한국, 내년 시범테스트 국민일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 내… 한국도 내년에 파일럿 테스트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서두르는 중....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실물 현금 사용에서 벗어나 대체 결제수단이나 민간 가상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급제동 걸렸던 은행 신차대출, 다시 상승세… 주담대 규제 대안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의 오토론 실적이 올해 다시 상승세를 보여...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인하와 자동차사들의 내수 판매 확대 등이 주요 원인....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의 지난 9월 신차대출 취급액은 1460억원으로 지난해 5월(1732억원) 수준으로 회복... 

"IFRS17 美·日도 도입 안 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IFRS17과 K-ICS의 시행시기를 늦춰줬음에도, 보험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자본확충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 

IFRS17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미국, 일본 등은 자국의 회계기준을 고수....

은행보다 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최저금리 2.04%도 연합뉴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부쩍 증가....일부 보험사가 은행보다 더 나은 금리를 제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2.41∼3.08%에 분포....

올해 들어 보험사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며 최저금리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

증권사發 달러화예금 급감…9월 외화예금 31억 감소해 7개월 만에 줄어 글로벌이코노믹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불안과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어나던 거주자 외화예금이 7개월 만에 줄어....

"달러화의 경우 일부 기업의 결제자금 수요, 증권사의 해외자금 예치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로 준비중"…수정안 유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눈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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